
뉴욕교회협의회 부회장 확정 공고에 대한 견해
지난 4월 18일로 공고된 뉴욕 교협 부회장 확정에 대한 사항은 실로 교회협의회의 회원을 무시하는 처
사가 아니면 교협 임원및 법규위원들의 아전인수격 법 해석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자유민주주의 제도안에서 사는 자유 시민이라면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나 사회가 법의 테
두리를 넘어선 월권을 행사하면 이에 강력히 항의하는 것이 자유 시민이나 회원의 자세요 태도라 생각
합니다.

법과 회칙은 일반 사회의 법과 상식의 한계 내에서 통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교협이 공고한  내용에 “본 회 제 48회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당선된 이기응 목사가 사퇴 하였으므
로 부회장의 결원을 보강하기 위하여 본회 제 49회 임원회의에서 헌법에 따라 공석중인 부회장 자리에 
박태규 목사(뉴욕새힘장로교회 담임)가 임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음을 공표합니다.”로 되어있습
니다. 

이 부회장 선출에 어떤 법규가 적용되었습니까? 만약 제 3장 15조(보선)에 의하여 부회장을 선출하였
다면 제3장은 임원과 위원회만을 위한 장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법에 각 장을 정해 놓은 이유
는 다른 사항과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임원과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임
으로 임원회에서 임명과 사퇴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임원이라도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임원이기에 임원회에서 그 당
락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제11장에 회장 및 부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3, 4조에 따로 넣은 것입니
다. 그리고 제11장 5조에 기타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적시해 놓은 것입니다.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히 선
출직이기 때문에 정기 총회든 임시 총회든 총회에서만 선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기에 회원
으로서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이번 교협 임원회의 조치는 임명직과 선출직도 구별하지 못하는 무식 내지는 안일한 처사임을 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국가의 국무회의의 의장은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만약 교협의 공고를 적용한다면 
선출직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선출과 탄핵을 할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고된 회칙에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면 회원들의 참여도나 공헌도를 탓하기 앞
서 49회기 임원들은 회칙 제8조 8항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스스로 상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교협을 사랑하는 모임과 뉴욕 목사회 및 여러 회원들의 동참으로 항의하는 바이니 불법을 속히 
수정하여 정식 절차를 밟아 부회장을 선출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만일 수정하지 않는다면 다
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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